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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반도 중부내륙지역의 서울시에 위치한 암사동 선사유적은 

1925년 대홍수로 신석기시대 문화층이 노출되면서 세상에 처음 알

려졌다. 1968년 이후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

재에 이르게 되었다. 한강주변의 여러 신석기 유적 중에서도 최초로 

발견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루어진 

4대강 사업과 신도시개발 등의 대규모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는 신석기시대의 수혈주거유적 자료가 급증한 상태이다. 지금의 암

사동 선사유적은 신석기 주거유적이 일부 복원되고 암사동 선사주거

지 전시관이 건립되어 시민들의 신석기 문화에 대한 교육장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석기시대 연구를 이어온 고고학 연구자들의 자료

를 살펴보면 자료의 발굴에서 시작하여 유구와 유물의 발굴상태대로 

사진을 찍고 그림으로 형상을 도면화 하고 필요부분들의 수치를 확

인하여 기록하고 유적의 해당시기의 자연환경을 유추하고 방사성탄

소연대측정 등의 방법으로 연대를 확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록하

고 분석하여 발굴조사서를 발표하게 된다. 이후 이 발굴조사서를 기

반으로 후속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당유적을 다각

적으로 연구하고 여러 조사 자료들을 토대로 다수 유적들 간의 상관

정도와 문화적 연관성 등을 따져보는 과정을 연구하게 되는 흐름을 

보인다. 발굴된 신석기 주거유적은 주로 원형이나 방형 등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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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내용들은 각각의 발굴조사서에 수치와 

함께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있다. 이를 이어서 분석 연구하는 신

석기 연구자들은 후속 연구 시에 형태 및 수치들을 입체적 이며 명료

하게 분석하기보다 대략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형태와 크기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분명치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

고학 분야가 기록자체에는 충실하나 인문학적인 학문적 경향으로 인

해 이를 물리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어서인 것으로 생

각된다. 건축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한 형태분석과 정리

된 수치적 자료가 아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암사동 

신석기유적 자료에 대하여 이러한 모호함을 극복하고 최대한 명료한 

수치분석을 통하여 신석기주거지 각 부분의 형태 및 크기를 확인하

는 것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기존의 암사동 신석기 주거의 조사연구

과정을 고찰하고 조사발굴의 과정과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현황을 

살펴 정리함을 선행하여 고고학 연구자가 아닌 건축연구자로서 부

족한 선행 지식을 확보한다. 둘째, 암사동 신석기 주거유적의 입지

와 자연환경을 검토한다. 셋째, 암사동 신석기 주거유적의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세부내용들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994년부터 2008년까지 5회에 걸

쳐 발간한 ‘암사동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Ⅰ, Ⅱ,Ⅲ, Ⅳ,Ⅴ’를 중심

되는 기초 자료로 삼아 암사동 신석기 주거유적에 대한 건축학적 관

점의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연구의 범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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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The Amsa-dong prehistoric site located in Seoul in the central inland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known as the first site to be discovered among many Neolithic relics around the Hangang Rive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hape and size of each part of the Neolithic dwelling by providing the clearest possible numerical
values for the uncertain parts of the Neolithic ruins in Amsa-dong. Method: This study is based on the 'Amsa-dong 
National Museum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Report', an archaeological excavation material published five times 
from 1994 to 2008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s the main basis for a new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perspective
of the Neolithic residential ruins in Amsa-dong. to try as a method of research.  Result: In this paper, the shape, area 
characteristics, axial direction, transfusion depth, column arrangement, and field characteristics of the Neolithic 
residential space in Amsa-dong were reviewed. Through this, detailed forms of Neolithic dwelling spaces in Amsa-dong,
which were only partially described in architectural documents, and quantified concrete analysis data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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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존 연구 분석 

2.1. 암사동 유적의 발견과 조사과정

서울 암사동 유적은 1925년 대홍수로 인해 유적이 드러나면서 처

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암사동 유적의 발견으로 비로소 신석기

시대 대규모 마을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하였다[1].

 1964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유적 시굴조사가 고려대와 인류

고고학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후 몇 차례 시굴조사만 이루어지다가 

1968년 장충고등학교 야구부 훈련장 조성과정에서 주거지 유구가 드

러나면서 대학연합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노지 50여기와 주거지 8기

가 확인되었다. 1960년대 암사동 유적의 발굴조사일시나 발굴담당관

들에 대하여 과거 논고와 보고서 및 사전들에서 잘못된 기록들이 많

았음을 이현태[2]는 지적하고 그의 논문에서 이를 수정 제시하였다.

 1971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본격적인 신석기유적 발굴에 착

수하였다. 1975년까지의 발굴에서 수혈주거지 유구 및 빗살무늬토

기 등의 신석기 유물과 백제시대, 조선시대 유적이 발굴되기도 하였

다. 1983년과 1984년에는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한 부분의 주

거지들을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대 박물관의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8년 교육관 확장을 위한 부지 발굴조사에서 주거

지 유적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2005년에는 유적지의 북쪽구역을 체

험마을로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그

리고 2008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발굴조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시설정비를 위한 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와 삼국시대 문

Year Name of Excavation Excavation Agency Era Excavated Remains

1925 Check for earthenware fragments on 
the surface - Neolithic -

1964

Test excavation Amsa-dong Korea University, 
Human Archaeological Society Neolithic, etc -

Test excavation contest Kyung Hee University Neolithic -

Test excavation Kyung Hee University Neolithic -

Test excav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

1967 Amsa-dong Ruins Kyunghee University Museum Neolithic Hearth, Pit ruins, Dwelling

1968
Amsa-dong Ruins University Association Neolithic About 50 Hearth, 8 Dwelling 

Amsa-dong Ruins Seoul National University Neolithic~Baekje 2 Dwelling 

1971 Amsa-dong Ruins National Museum of Korea Neolithic 8 Dwelling 

1972 Amsa-dong Ruins National Museum of Korea - -

1973 Amsa-dong Ruins National Museum of Korea Neolithic 1 Dwelling 

1974 Amsa-dong Ruins National Museum of Korea Neolithic 6 Dwelling 

1975 Amsa-dong Ruins National Museum of Korea Neolithic~the 
Chosun Dynasty

11 Dwelling, piled stone ruins, Three 
Kingdoms period, 2 jar coffin grave, 
building ruins

1983 Amsa-dong Ruins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Neolithic -

1984 Amsa-dong Ruins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Neolithic Dwelling exposure in 1971

1998 Amsa-dong Ruins, Remains of the 
site of the original dormitory National Museum of Korea Neolithic 3 Dwelling, 3 Pit ruins, 4 unknown 

relics

1999 Remains within the expanded sit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Neolithic -

2005 Remains within the expanded sit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Neolithic~Baekje 1 Baekje Dwelling

2008 Remains within the expanded site Kyunghee University Museum Baekje 1 Baekje Dwelling

Table 1. Year of excavation [3]

Location Map Satellite Map

Fig. 1. Amsa-dong ruins location map

Year Name of Excavation Excavation Agency Era Excavated Remains

2012 Excavation on the site of the 
drainage pipe construction site Goryeo Cultural Research Institute Neolithic~Baekje 2 pit ruins

2015 Excav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trunk construction section

Hanyang University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Neolithic~Three 
Kingdoms period

Neolithic culture layer, Baekje culture 
layer

2016 Excavation of Amsa-dong Ruins Hanyang University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Neolithic~Three 
Kingdoms period

6Neolithic dwelling, 5Three Kingdoms 
dwelling, 5Three Kingdoms pit ruins

Table 2. Year of excav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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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층이 확인되었고 2016년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유구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가 실행되었다. 그 결과 중심에 불자리가 있는 

원형 움집 구조의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백제시대의 주거지들이 나

타났다. 암사동 유적에는 지표 아래 크게 3개의 문화층이 존재한다. 

제1문화층인 최하층은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총 30기 

가까운 움집터가 조사되었는데 아직 조사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므

로 이보다 많은 집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문화층은 청동기시대 유물이 나왔으며, 최상층인 3문화층은 

백제시대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다[4].

본 논문에 기록된 Table 1., 2. year of excavation(유적 발굴 연

표)는 암사동 선사유적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의 ‘발견과 조사’ 항목

부분에 소개된 내용을 일부 옮겨온 것으로 공개된 내용을 참고하기 

위하여 필자가 검토하던 중 연표의 2005년과 2008년의 발굴조사 

년도가 오기되었음을 발견하여 유적관리자에게 문의하여 2021년 

9월 24일에 홈페이지 내용이 수정게시 되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기는 하나 발굴조사의 전체적인 연표를 정리한 공적 기록이 

따로 없음을 확인하였고 보존하여야 할 의미 있는 자료임에도 홈페

이지에 공개된 기록이 변경이나 소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아 

현시점에서의 유적 발굴 연표의 기록을 여기에 남기고자 한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랜 기간 발굴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는 순차적으로 발간되지 않았다. 그간의 발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975년의 4차 조사에 대한 내용과 1 ⸱ 2 ⸱ 3차 조사의 

주요유물을 정리하여 1994년 ‘｢암사동｣,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26책’과 1995년 ‘｢암사동｣,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26책

(Ⅱ)’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5]. 

1999년에는 1998년도 신축전시관부지 발굴성과를 정리하여 ‘｢암

사동Ⅱ｣,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30책’을 발간하였다[6]. 2006

년에는 1971년도 1차 조사내용을 ‘｢암사동Ⅲ｣, 국립박물관고적조사

보고, 제35책’[7]으로 발간하였으며, 2007년에는 1973년 2차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암사동Ⅳ｣,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36책’을 

발간하였다[8]. 2008년에는 1974년 3차 조사 내용을 ‘｢암사동Ⅴ｣,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37책’으로 발간하였다[9]. 본 논문에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발간된 발굴조사서에 나타난 신석기 주거

유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주거 특성을 연구하였다.

3. 대상유적 분석

3.1. 입지와 환경

암사동 유적은 서울시 암사동에 있으며 한강이 굽어 흐르는 곳에 

위치한 대규모 신석기 유적이다. 1971~197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발굴된 유적의 위치는 암사동 153~157번지 일대이다. 유적은 강 

건너 북쪽의 광나루와 마주보고 있으며, 고구려 유적인 아차산성이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다. 강변에서 약 700~800m정도 떨어져 있

으며 강변에 평행하여 동서로 좁고 긴 대지를 이루고 있다. 조사지

역은 강변에 평행하게 놓인 좁고 긴 자연제방에 해당한다. 이 대지

는 강 쪽과 그 반대편인 내지(內地)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여름철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적토퇴적층(河積土堆積層)

이 두꺼운데 이러한 강변의 세사퇴적층(細砂堆積層)인 좁고 긴 대

지와 그 양쪽 경사면에 수 만평의 유물포함층이 형성되어 있다. 

소상영의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문화 변동에 수록된 내용

에 따르면 암사동 신석기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의 교정연대 

값은 BC2470년~BC5270년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10].

 현재 이 지역은 암사동 선사주거지 전시관이 건립되어 신석기시

대 주거지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고 발굴원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역사와 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Publish
Year Published Report Contents

1994
｢Amsa-dong｣, National Museum 
Historic Investigation Report, 
Volume 26

Contents of the 4th 
survey in 1975, the 
main relics of the 1 ⸱
2 ⸱ 3rd survey1995

｢Amsa-dong｣, National Museum 
Historic Investigation Report, 
Volume 26(Ⅱ)

1999
｢Amsa-dong Ⅱ｣, National 
Museum Historic Investigation 
Report, Volume 30

1998 New Exhibition 
Hall Site Excavation 
Results

2006
｢Amsa-dong Ⅲ｣, National 
Museum Historical Investigation 
Report, Volume 35

1st survey in 1971

2007
｢Amsa-dong Ⅳ｣, National 
Museum Historic Investigation 
Report, Volume 36

1973 second survey

2008
｢Amsa-dong V｣, National 
Museum Historic Investigation 
Report, Volume 37

1974 3rd survey

Table 3. Year table of publication of the excavation report 

Fig. 2. 1st - 4th Excavation location m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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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암사동 주거유적 공간특성

발굴조사보고서의 조사기록상 확인된 주거지는 총 28개 주거지

로서 말각방형으로 파악되는 유적은 12개, 방형으로 파악된 유적이 

2개로 조사문서의 기록상 구분되나 말각방형과 방형은 실제 유구

의 형태상 뚜렷한 구분기준이 없으므로 주거지의 방형과 말각방형

을 본 논문에서는 모두 방형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파괴된 방형 형

태가 3개이며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경우가 11개이다. 그리하여 방

형은 모두 14개소이다. 원형으로 파악되는 유적은 모두 11개이며 

이중 파괴된 원형의 형태가 2개로 나머지 9개는 원형의 형태를 유

지하고 있다. 제대로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유적이 3개로 파악

되었다.

연구대상 유적 중 최대면적 주거유적은 1974-3호로서 방형의 형

태이며 장축의 길이 6.2m, 단축길이 5.9m, 유적의 최대깊이는 0.7m

1974-3 (36.00㎡) 1975-11 (11.4㎡)

Table 5. Amsa-dong ruins largest and smallest dwelling area

Excavation 
year-Lot 
number

Plane form
Scale (m) 

Area (㎡) Long axis 
directionLong 

axis
Short 
axis Depth

1975-1 Fillet square 5.10 4.9 1.00 25.00 Northeast - 
Southwest

1975-2 Fillet square 4.60 4.3 0.65 19.80 South - North

1975-3 Circle 5.60 　-　 1.15 24.60 -　　
1975-4 Circle 4.80 　-　 0.67 18.10 -　　
1975-5 Fillet square 5.20 4.3 0.70 22.40 Southeast - 

Northwest

1975-6 Destruction -　 -　　 -　　 -　　 　-　
1975-7 Circle 6.40 　-　 1.20 32.20 East - West

1975-8 Incomplete 
circle 5.70 　-　 0.83 25.50 　-　

1975-9 Circle 4.50 　 0.40 15.90 　
1975-10 Circle 4.20 3.9 0.61 12.90 East - West

1975-11 Fillet square 3.80 3.0 -　　 11.40 Southeast - 
Northwest

1998-1 Destroyed 
fillet square 4.00 3.0 0.44 -　　 -　　

1998-2 Destroyed 
fillet square 5.50 5.5 0.42 -　　 -　　

1998-3
Destroyed 

indeterminate 
form

One side 
length 5.00 0.33 -　　 -　　

1971-1 Fillet square 5.70 5.60 0.30 -　　 -　　
1971-2 Fillet square 6.40 5.50 0.25 -　　 -　　
1971-3 Destroyed 

circle
Diameter 

4.60 0.30 -　　 -　　
1971-4 Fillet square 6.20 5.80 0.90 -　　 -　　
1971-4' Circle Diameter 

3.60 0.70 -　　 -　　
1971-5 Fillet square 7.60 6.80 0.80 -　　 -　　
1971-5' Circle Diameter 

4.70 0.50 -　　 -　　

1971-A Circle Diameter 
3.60 0.30 -　　 -　　

1973 Circle Diameter 
4.50 0.30 -　　 -　　

1974-1 Destroyed 
fillet square 5.60 4.70 0.40 26.30 -　　

1974-2 Indeterminate 
form 4.80 4.80 0.36 23.00 -　　

1974-3 Fillet square 6.20 5.90 0.70 36.00 -　　
1974-4 Square 5.70 5.50 0.95 31.40 -　　
1974-5 Square 4.20 3.20 0.05 13.40 -　　
Sum -　　 -　　 -　　 15.21 337.9 -　　

Average -　　 -　　 -　　 15.21/26=
0.585

337.9/15=
22.5 -　

Table 6. List of dwelling areas in Amsa-dong

 floor plan 

1975 - 1 1975 - 2 1975 - 3

1975 - 4 1975 - 5 1975 - 7 1975 - 2,4,6,8 1975 - 8

1975 - 9 1975 - 10 1975 - 11 1998 - 1 1998 - 2

1998 - 3 1971 - 1 1971 - 2 1971 - 3,4 1971 - 4’

1971 - 5 1971 - 5’ 1971 - A 1973 1974 - 1

1974 - 2 1974 - 3 1974 - 4 1974 - 5

Table 4. Residential area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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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면적은 36㎡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최소면적 주거유적은 

1975-11호로서 말각방형이며 장축은 3.8m, 단축은 3m, 유적 최대

깊이는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다. 면적은 11.4㎡로 나타났다. 최대면

적주거와 최소면적 주거는 3.16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면적이 확인된 주거지의 평균면적은 22.5㎡이다.

장축방향을 확인하여 본 바 파악된 장축방향은 (동북-서남)방

향이 1개, (남-북)방향이 1개, (동남-서북)방향이 2개, (동-서)방

향이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로서 (동남-서북)방향과 (동-

서)방향의 방향이 다수인 것으로 보아 주된 장축방향임을 알 수 

있다. 

원형과 방형으로 나누어 구분해 보면 원형은 파악된 1974-7,10

호의 2개 주거지 모두에서 장축방향이 (동-서)방향이며, 방형은 

1974-5,11호에서 나타난 (동남-서북)방향이 다수 주거지로 나타

나 주된 장축방향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된 주거지의 깊이는 수혈주거 내의 깊은 부분을 측정한 것으

로서 주거지들 중의 최대 깊이는 1.2m(1975-6호, 원형)이며 최소 

깊이는 0.25m(1971-3호, 방형)이다. 

중간 깊이는 0.75m((1.2m+0.25m)/2=0.75m)이며, 평균깊이는 

0.585m이다. 

3.3. 기둥(Column) 특성

발견된 주거지별 기둥구멍 개수를 살펴보면 4주식 11개소, 무주

식 7개소, 7주식 3개소, 5주식 2개소, 3주식 2개소, 1주식 1개소, 8주

식 1개소, 2주식 1개소로 확인된다. 

기둥 배치구성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형식은 4개의 주기둥이 

있는 4주식 형태이며 보조기둥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1

개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형식이다. 기둥이 발견되지 않은 무주식 

주거지가 7개소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기둥 없는 주

거지의 형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

둥 없이 형성된 주거지라면 지붕 없는 주거형태라 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7주식, 5주식, 3주식, 1주식, 8주식, 2주식의 

여러 가지 기둥형식들이 나타나 다양한 기둥배치의 시도가 있었

음을 알 수 있으며 4주식이 가장 많은 형태의 구조로 나타난 것으

로 보아 가장 안정된 기둥배치형식으로 선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둥구멍의 지름을 살펴보면 기둥구멍의 최소지름은 1971-1

호의 7주식에 나타난 0.15m이며, 최대지름은 1975-1호와 

1975-9호에 나타난 0.45m이다. 기둥이 많은 다주식의 기둥구멍

의 지름은 대체로 작은 편이며 4주식에서 큰 기둥구멍들이 나타

Excavation 
year-Lot 
number

Column (m)

Count Column hole characteristics

1975-1 4Column
1 for the south hole. - Diameter: 0.45, 
Depth: 0.26, 3hole - Diameter: 0.25, 
Depth: 0.17, Earthenware pieces inside

1975-2
2Column, 

many auxiliary 
columns

-

1975-3 7Column -

1975-4 3Column Earthenware pieces, stone pieces inside

1975-5
4Column,

many auxiliary 
columns

-

1975-6 None -
1975-7 4Column -
1975-8 5Column Diameter: 0.25

1975-9 4Column Diameter: 0.20~0.45, Depth: 0.13~0.17

1975-10 5Column Diameter: 0.25~0.35, Depth: 0.15~0.23

1975-11
4Column

many auxiliary 
columns

-　

1998-1 3Column Diameter: 0.20, Depth: 0.10~0.20
1998-2 None　 -　
1998-3 None -　

1971-1 7Column

5 Wall Column hole
- Diameter:0.15~0.20, Depth: 0.15~0.2, 
Column hole around the Hearth
- Diameter:0.10~0.50, Depth:0.10~0.20

1971-2 7Column Column hole
- Diameter: 0.2~0.25, Depth:0.15~0.2

1971-3 None -　
1971-4 4Column Column hole

- Diameter:0.26, Depth:0.14

1971-4' 1Column Column hole
- Diameter: 0.2, Depth: 0.15

1971-5 8Column Column hole
- Diameter: 0.2~0.3, Depth: 0.2~0.3

1971-5' None -　
1971-A None -　

1973 None -　

1974-1

4Column 
calculation,

with auxiliary 
poles

-　

1974-2 4Column, with 
auxiliary poles

A small stone inside the southeast 
Column hole

1974-3 4Column, with 
auxiliary poles Depth: 0.2~0.3

1974-4 4Column, with 
auxiliary poles -　

1974-5 4Column, with 
auxiliary poles -　

Table 8. Column characteristics

1975 - 7 1974 - 5

Table 7. Maximum and minimum depth dwel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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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으로 보아 4주식에서 큰 지름의 기둥을 주로 사용한 것으

로 보인다.

기둥을 지지하는 형식은 4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기둥

구멍형으로 기둥구멍 내에 별다른 지지물이 없이 지면에 기둥구멍

을 형성하여 기둥을 지지하는 형식이 있다. 

둘째, 구멍 내에 돌조각을 넣어두고 그 위에 기둥을 두어 지지하

는 형식으로서 1974-2호에서 발견되었다. 

셋째, 구멍 내에 토기편을 넣어두고 그 위에 기둥들을 두어 지지

하는 형식으로서 1975-2호에서 발견되었다. 

넷째, 구멍 내에 돌조각과 토기편이 함께 발견되었다. 그 위에 기

둥을 두어 기둥 하부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1975-4호에서 발견되

었다. 

3.4. 노지(Hearth) 특성

암사동 주거유적에는 3가지 형식의 노지형태가 나타난다. 돌두름

식, 구덩이식, 갈돌위 돌두름식이 그것이다. 

첫째, 돌두름식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식으로 21개 주거지가 이

에 해당한다. 원형이나 방형의 형태로 노지의 바깥쪽을 둘러 화로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원형노지의 지름은 작게는 0.62m에서 0.76m까

지 다양하다. 방형노지는 한 변의 크기가 작게는 0.3m에서 0.96m까

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둘째, 구덩이식 노지는 2개소가 발견되었다. 1998-1호와 

1998-2호로서 상세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셋째, 갈돌위 돌두름식 노지는 1973-집자리 한 곳에서만 유일하

게 발견된 형식이다. 바닥에 갈돌이 깔려있고 돌두름식의 형태로 노

지가 형성되어 있다. 방형형태의 노지이며 너비는 0.5~0.63m, 길이

는 0.6~0.75m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는 파괴되고 유실된 노지가 3곳에서 발견되었으며, 

1971-3호는 유일하게 노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암사동 주거유적에서는 돌두름식 노지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노지형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975–4 (3Column) 1975-11 (4Column) 1971-1 (7Column)

Table 9. Floor Plan according to column arrangement

1975 - 7 Floor plan

Table 11. Surrounding with stones type

Excavation year 
- Lot number

Hearth 

Format - Number Size (m)
1975-1 Surrounding with stones - 1 0.7×0.6
1975-2 Surrounding with stones - 1 0.56×0.5
1975-3 Surrounding with stones - 1 0.6×0.46
1975-4 Surrounding with stones - 1 Diameter 0.7
1975-5 Surrounding with stones - 1 Diameter 0.68
1975-6 Surrounding with stones - 1 　-
1975-7 Surrounding with stones - 1 Diameter 0.62
1975-8 Surrounding with stones - 1 Diameter 0.7
1975-9 Surrounding with stones - 1 0.76×0.6

1975-10 Surrounding with stones - 1 Diameter 0.76, 
Depth 0.6

1975-11 Surrounding with stones - 1 Diameter 0.7
1998-1 Pit-type -1 　-
1998-2 Pit-type -1 　-
1998-3 Surrounding with stones - 1 Square 0.7×6.5

1971-1 Traces of loss - 1 Square 0.48×0.48 
speculation

1971-2 Traces of loss - 1 Square 0.3×0.4 
speculation

1971-3 None -　
1971-4 Surrounding with stones - 1 Square 0.86×0.78
1971-4' Surrounding with stones - 1 Oval 0.6×0.5
1971-5 Estimated destruction by 5' 　-
1971-5' Surrounding with stones - 1 Oval 0.58×0.48
1971-A Surrounding with stones - 1 Circle Diameter 0.7

1973 Surrounding with stones on 
a stone plate - 1

Square Width 0.5~0.63
Length 0.6~0.75

1974-1 Surrounding with stones - 1 Long rectangle 
0.66×0.54

1974-2 Surrounding with stones - 1 Long rectangle 
0.65×0.54

1974-3 Surrounding with stones - 1 Long rectangle 
0.87×0.75

1974-4 Surrounding with stones - 1 Long rectangle 
0.96×0.80

1974-5 Surrounding with stones - 1 Long rectangle 
0.66×0.50

Table 12. Hearth characteristics

1998 - 2 Floor plan Section

Table 13. Pit-type hearth

Hole type Htone pieces
in the hole

Earthenware 
pieces in 
the hole

Earthenware 
pieces, stone 
pieces in the 

hole

Table 10. Column erection suppor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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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분석

앞서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의 형태특성을 분석해 보면 총 28개의 주거지중 방형 

주거지가 14개, 원형주거지가 11개, 파괴되거나 부정형으로 형태를 

알 수 없는 주거지가 3개로 파악되었다. 방형이 원형보다 조금 더 많

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주거지의 면적특성을 분석해보면 최대주거지의 면적은 36

㎡, 최소주거지의 면적은 11.4㎡, 모든 주거지들의 평균면적은 22.5

㎡이며 최대와 최소주거지의 면적은 3.16배의 차이를 보인다. 

셋째, 주거지들의 장축방향은 (동남-서북)방향과 (동-서)방향이 

많으며 주거지 형태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방형은 (동남-서북)방향, 

원형은 (동-서)방향으로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주거지의 깊이 특성을 보면 최대깊이는 1.2m, 최소깊이는 

0.25m, 중간 깊이는 0.75m, 주거지들의 평균깊이는 0.585m임이 파

악되었다.

다섯째, 기둥배치형식에 따른 특성을 보면 28개 주거지중 4주식

이 11개로 39%인 다수를 차지한다. 다양한 기둥배치 형식이 있으나 

4주식 기둥배치가 가장 일번적인 배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섯 번째, 기둥구멍 크기에 따른 특성을 보면 최대지름은 0.5m, 

최소지름은 0.1m이다. 기둥구멍지름의 중간 값은 0.3m((0.1+0.5) 

/2=0.3)이다. 기둥구멍의 깊이는 0.1~0.3m이며 깊이의 중간 값은 

0.2m((0.1+0.3)/2=0.2)이다.

일곱 번째, 기둥세우기 지지방식을 살펴보면 기둥구멍형, 구멍내 

돌조각형, 구멍내 토기편형, 구멍내 돌조각+토기편형의 4가지 형식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는 기둥구멍형이며 나머지 형식들은 1

개소씩 발견되었다.

여덟 번째, 노지의 특성을 보면 돌두름식, 구덩이식, 갈돌위 돌두

름식 3가지 형식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노지는 돌두름식 노지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형태특성에 있어 필자의 인천 운서동 신석기 유적의 연구

[11] 및 김재선의 연구내용[12]과 비교하여 보면 평면 형상 면에서 

운서동 유적은 원형+방형계, 방형+방형계, 원형, 방형의 네 가지 다

소 복잡한 내부공간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암사동 유적에서 

보여지는 공간 형식은 내부의 공간 분할요소가 거의 없는 단순한 방

형과 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서동 유적에서는 

주거지의 최대면적은 39.42㎡, 최소면적은 9.69㎡, 평균 적은 20.42

㎡ 로 확인된 바 있는데, 암사동 유적에서는 최대면적은 36㎡, 최소

면적은 11.4㎡, 평균면적은 22.5㎡으로서 최대면적은 운서동 유적

이 1.09배 크며, 최소면적은 암사동 유적이 1.17배 크고, 평균면적은 

암사동 유적이 1.10배 큰 것을 알 수 있다. 

암사동 신석기유적과 인천 운서동 신석기유적의 형상 면에서는 암

사동 유적의 공간형태가 단순한 형상을 보이나 내부공간의 사용면적

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당시 활동하였을 것으로 보이

는 신석기인의 체구[13]를 생각할 때 활동상에 무리가 없는 주거공간

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청동기시대 장흥신풍유적 주

거집단 연구[14]에서 최대주거지 면적 50.2㎡, 평균면적 19.6㎡, 최소

면적 9.3㎡를 확인한 바가 있으며 이와 비교하여도 평균면적과 최소면

적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여 시간과 공간 및 환경여건의 차이와 

상관없이 일정한 범위의 주거공간면적이 선호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암사동 신석기유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석기유적으로서 신

석기유적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유적

이다. 신석기 유적 중에서도 주거유적으로는 대규모 유적에 속하며 

여전히 발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 전체 규모는 온전히 확

인되지 않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그간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를 중

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조사의 역사를 돌아보고 조

사기록 중 암사동 신석기유적의 주거유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

로 연구하여 보았다. 건축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신석기 주거연구는 관

심 분야가 아니며 고고학연구자들의 여러 성과물에 대한 관심도 적

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건축사 측면에서나 주거공간사연

구의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보고 나아가야할 중요한 시작점임에 틀

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암사동 

신석기 주거공간의 형태, 면적특성, 축방향, 수혈깊이, 기둥배치, 노

지특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건축 관련 문서에 대략적으로

만 일부 기술되었던 암사동 신석기 주거공간의 자세한 형태와 수치

화된 구체적 분석 자료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건축을 공

부하는 이들에게 인간이 요구하는 근원적 공간이 무엇이었는지 돌

아보게 하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래본다. 

더 많은 자료들과 연구하여야할 세부내용들이 남아있으나 이는 

다음연구로 이어가고자 한다. 

1973 Floor plan Section

Table. 14. Surrounding with stones on a stone plate type hearth

Division Representative 
floor plan

Maximum 
area (㎡)

Minimum 
area (㎡)

Average 
area (㎡)

Neolithic 
Amsa-dong 36.00 11.40 22.50

1975 - 7

Neolithic 
Unseo-dong 39.42  9.69 20.42

2-3

Bronze 
Age

Jangheung 
Shinpung

50.20  9.30 19.60

2

Table 15. Ruins comparison table 



암사동 신석기 유적 주거지 공간 특성 분석  

138 KIEAE Journal, Vol. 21, No. 6, Dec. 2021

Acknowledgement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ference

[1] 구자진, 신석기시대 주거와 취락 연구, 서경문화사, 2011. // (J.J. Koo, 
Study on the Neolithic Era Housing and Village, Seogyeong 
Munhwasa, 2011.)

[2] 이현태, 1960년대 서울 암사동유적의 조사와 성과, 고문화, 2011, 
pp.29-57. // (H.T. Lee, Survey and Results of Remains in Amsa-dong, 
Seoul in the 1960s, Koh Mun, 2011, pp.29-57.)

[3] 서울 암사동 유적, www.sunsa.gangdong.go.kr/site/main/home, 2021.09. // 
(Amsa-dong Prehistoric Sitel, www.sunsa.gangdong.go.kr/site/main/home, 
2021.09.)

[4]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도서출판 에스엠, 2010. // (Gangdong-gu, 
「Amsa-dong Prehistoric Residence」, SM Book Publishing House, 2010.)

[5] 국립중앙박물관, 「암사동」,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26책, 1994. / 국립
중앙박물관, 「암사동」,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26책(Ⅱ), 1995. // 
(National Museum of Korea, 「Amsa-dong」, National Museum Historical 
Investigation Report, 26, 1994. / National Museum of Korea, 「Amsa-don
g」, National Museum Historical Investigation Report, 26(Ⅱ), 1995.)

[6] 국립중앙박물관, 「암사동Ⅱ」,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30책, 1999. // 
(National Museum of Korea, 「Amsa-dong Ⅱ」, National Museum 
Historic Investigation Report, 30, 1999.)

[7] 국립중앙박물관, 「암사동Ⅲ」,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35책, 2006. // 
(National Museum of Korea, 「Amsa-dong Ⅱ」, National Museum 
Historical Investigation Report, 35, 2006.)

[8] 국립중앙박물관, 「암사동Ⅳ」,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36책, 2007. // 
(National Museum of Korea, 「Amsa-dong Ⅳ」, National Museum 
Historical Investigation Report, 36, 2007.)

[9] 국립중앙박물관, 「암사동Ⅴ」,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37책, 2008. // 
(National Museum of Korea, 「Amsa-dong V」, National Museum 
Historical Investigation Report, 37, 2008.)

[10] 소상영,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문화 변동, 서경문화사, 2016. // ( 
S.Y. So, Changes in Neolithic Culture in the Midwest of the Korean 
Peninsula, Seogyeong Munhwasa, 2016.)

[11] 조경철. 이영한, 인천 운서동 신석기 유적의 주거지 평면 특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21권 제2호, 2021, pp.113-123. // ( 
K.C. Jo, Y.H. Le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plan of the Neolithic site in Unseo-dong, Incheon, KIEAE Journal, 
21(2), 2021, pp.113-123.)

[12] 김재선, 중서부해안지역 신석시시대 주거와 취락구조의 변화, 한국고
고학연구, 제33호, 2017, pp.53-99. // (J.S. Kim, Changes in Housing 
and Village Structures in the Neolithic Era in the Midwest Coast 
Region, Korean Archeology Research, No. 33, 2017, pp.53-99.)

[13] 조경철, 이영한, 청동기시대 송국리유형 주거 특성 연구,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78. // (K.C. Jo, Y.H. Le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ronze Age The Songguk-ri settl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ster's Thesis, 2016, 
p.78.)

[14] 김범철, 가덕도 유적의 사회적 생물고고학, 韓國新石器硏究 第34號, 
2017.12, pp.35-64. // (B.C. Kim, Social and Biological Archeology of 
the Ruins of Gadeokdo Island, Korean Neolithic Research, 2017.12, 34, 
pp.35-64.)


	암사동 신석기 유적 주거지 공간 특성 분석
	ABSTRACT
	1. 서론
	2. 기존 연구 분석
	3. 대상유적 분석
	4. 종합 분석
	5. 결론
	Reference


